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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earlier research reports focused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this research examines the 

direct/indirect impact of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like stress level, self-consciousness (self-esteem,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and Internet use control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ults. The fact that 62.4% of survey 

respondents were diagnosed as Internet addicts demonstrates that this concern about Internet addiction among adults 

is valid. This research, first, shows the direct impact of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on Internet addiction. Low 

self-esteem, low self-control, high self-efficacy, high levels of stress, and high Internet-use control lead to a sever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Second, self-consciousness variables mediate the impact of stress on the addiction, but 

the mediating role is not so significant as the direct impact. Internet-use control plays as a partial moderator between 

self-esteem, self-control and addiction. Internet-use control is a useful measure for Internet addition at work. In 

addition, businesses may take personalit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cess into account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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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은 이용자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 획득 및 활용의 기회를 제공

하며 오락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 가

치가 매우 높다. 또한, 현실에서의 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고 쉽

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상공간의 장점, 인터넷

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정

보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대

중의 심리적 특성과 맞물리면서 일반인들의 인터

넷 이용률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터넷은 사회구

성원의 생활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의식구조 및 생활의 변화 등 사회․문

화․제도적인 영역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과 관련

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더 심한 경우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각 개인이 현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사회적 관심사

가 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속도와 그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인터넷 중독 현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인터넷 인구 비중이 특별히 큰 우리나라의 경

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자료 및 사이버관련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업무효과, 경제효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분명

한 의학적 진단 기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역시 극히 최근

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단편적인 심리사회

적 변인간의 관련 정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

로, 정보화 시대에 온라인을 사용하는 성인(직장

인, 대학(원)생,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

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심리적 

변인이 어떻게 사회적 변인과 상호 작용하여 인터

넷 중독으로 이끌게 되는지 그 과정에 관한 연구

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반 성인들의 가치관, 의

식구조 및 행동에 영향을 미쳐 생활전반에서 큰 

변화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 및 중

독에 대한 정의, 측정 등에 관련된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 일반 성인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주

요 심리 사회적 요인 즉, 자아의식(자아존중감, 자

기 통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스트

레스, 인터넷 사용 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한다. 이는 기업 등에서 인터넷 중독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업무효율 저하를 방지하고 프

로세스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

화의 역기능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처 및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

구이다.

2. 문헌 연구

2.1 일반적 중독 및 인터넷 중독의 정의

Rachilin[30], Shaffer[32] 등에서 찾아볼 수 있

듯이, 과거에 ‘중독’이라는 개념은 주로 약물 섭취

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학

자들은 약물 섭취와는 무관한 행동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행동들을 잠재적 중독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박, 과식, 성, 운동, 컴퓨터 게임, 과다

한 TV 시청 등이 포함된다. 정신의학에서 중독은 

술이나 마약, 담배 또는 기타 물질에 대한 단순한 

탐닉을 넘어선 심리적 의존이나 생리적 의존을 의

미하며, 계속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강박적 갈구

와 내성의 증가에 따르는 용량증가의 필요성, 그

리고 그들 약물의 공급이 급격히 단절되거나 양이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증상의 출현 등을 기

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중독은 주로 알코올이나 약물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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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질과 관련 지어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물질의 측면이 

아닌 행동적 측면의 중독이다. 행동적 측면의 중

독에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도 TV 중독에 대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Kubey[25]는 

‘TV 시청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거나,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시청하고, 시청을 중단하

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으며, 과도한 시청

으로 인해 주변의 중요한 일을 포기하며, TV를 

시청하지 않는 동안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등과 

같은 현상은 병적인 도박행위와 같은 향정신성 물

질의 사용과는 다른 차원의 행동적 중독이라 주장

한다. 중독과 관련된 물질이나 기술은 중독을 유

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중

독을 만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

독이라는 현상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

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객체의 특성을 파악하

는 한편, 이를 이용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

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중독의 대한 논의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의 의

미를 각 학자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질환(IAD, Internet Addiction Dis-

order)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Goldberg 

[17]는 ‘물질 남용’ 장애의 진단기준을 제시하는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에 관해 정의를 내리고, 점점 더 많은 

인터넷 사용을 해야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느끼는 

‘내성’,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초조

와 불안 혹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

(또는 백일몽) 등의 증상이 일어나는 ‘금단’,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사회적․직업

적 활동이 손상될 때’에 이를 인터넷 중독 장애라

고 한다.

또한 Griffiths[18, 19]는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

은 약물만이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며 행

동적 중독의 한 측면으로 기술적 중독 즉, 도박, 

과식, 성행위, 운동, TV, 및 컴퓨터 게임 등 인간

의 모든 활동이 중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과

학기술의 중독(technological addiction)은 사람

과 기계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비화학적 중독으

로,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이고 중독적인 경향을 촉

진하는 특징을 유발하고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킨 Young[34]은 다양한 사례와 치료경험을 통

하여 인터넷이라는 것이 중독에 빠져들 만큼 강력

한 유인이 되며, 일상생활을 파멸로 이끌 만큼 위

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터넷 중독’이란 

물리적 중독물 섭취를 수반하지 않는 ‘충동조절 

장애’라고 정의한다.

한편 Davis[15]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 대

신에 병적인 인터넷 이용(Pathological Internet 

Use, PIU)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병적인 인터넷 

이용이란 병적인 행동(pathological behaviors)과 

부적응성 인식(maladaptive cognition)을 포함한 

정신병학의 질환이다’라고 정의한다. 또한 인터넷

은 단지 매개하는 도구일 뿐 마약이나 술과 같이 

직접적으로 중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생리

적인 종속성(physiological dependence)’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은 ‘컴퓨터 및 인터넷

을 과다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이 통제력

을 잃고, 그 결과 내성, 금단증후, 현실생활에서의 

부정적인 영향(피해)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현상’

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심각한 병

리적 수준의 중독비율은 매우 적고 대부분 가벼운 

중독, 즉 몰입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생리적 내성의 발달과 금단증상 등 신체적

인 의존성보다 역할기능의 손상을 주로 하는 인터

넷의 과다한 사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심리적 의존성을 중시하여 내성이나 금단증

상 여부에 관계없이 중독집단에 포함시켰다. 엄밀

히 정의하면 병리적인 면의 인터넷 중독이라기보

다는 인터넷 몰입에 더욱 가깝지만 사이버의존, 

사이버 중독, 인터넷 몰입 보다는 인터넷 중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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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기에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 또한 게임

중독, 채팅중독 등 사용분야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인터넷 전체에 대한 중독으로 파악한다.

2.2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의식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은 과다하고 반복적인 

이용으로 인해 개인이 통제력을 잃어 사용자가 내

성, 금단증후를 비롯한 현실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결과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중독이 심리적 병리현상인지 아

니면 자아의식 통합 내지 자아정체감 혼란과 관련

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터넷 중독과 가장 유사한 진단기준을 갖는 약

물 중독 연구를 살펴보면, Lettieri[27]는 병리적 

요인보다는 자아의식의 통합적인 요소들과 약물 

중독이 더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 우울, 불

안, 통제력 저하, 자기존중감 저하 등 약물남용자

들이 보이는 심리적 특성을 ‘자아를 추구하는 단

계에서 정체감 혼란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러한 견해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병리적 요인이라기

보다 ‘자아의식’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많은 사람

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모두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둘째, 인터넷 중독이 문제되는 이유가 자

극자체의 부정적 의미에 있다기보다 과다한 경우 

즉, 충동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셋째, 이용자들은 게임을 비롯하여, 인터넷을 능

숙하게 사용하게 되어 스스로 유능함을 느낄 때까

지 자기를 잊고 몰입하고, 넷째, 인터넷을 통해 스

스로와 타인들에게 보다 나은 자신의 모습으로 보

이고자 하며, 다섯째, Maslow의 욕구체계와 관련

하여 인터넷 중독을 설명한 Suler[33]의 연구 등

을 볼 때, 자아의식이라는 내적 통제과정을 거치

면서 중독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결정하는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자아의식에 주목하고, 인터넷 중독

에 영향을 주는 자아의식의 세 가지 측면, 즉 자

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

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2.2.1 자아존중감

Rosenberg[31]에 의하면 자아존중감(self-es-

teem)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존

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

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

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을 존경하

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을 불만족하게 생각하여 자기를 거부

하고 멸시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어

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평가이며 자신

의 행동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일에서 갖게 되는 

자신의 가치 유용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본적

인 느낌, 자기 자신과 타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

가에 대한 자신의 수용과 존경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로써 자

아존중감은 자신이 행하는 일의 성공을 예견하는 

수준과 관련된다. Coopersmiths[14]가 정리한 자

아존중감의 특성을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당면하는 일에 대처하며,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자

신의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 능동적, 창의

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아존

중감이 높으면, 두려움과 반대감정의 양립에 대해 

걱정을 적게 하며, 자기에 대한 의심이 적고 개인

의 목표성취를 향해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

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에 확신

이 없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

가 낮은 것으로 Brown[13]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한편 최정아[10]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

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 

파악에 보다 기능적으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에 



자아의식, 스트레스 및 인터넷 사용통제가 성인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1   51

대한 개인의 자신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가용한 지

지자원들의 주관적 지각이 낮고 따라서 문제 상황

에 접하게 되면 더 어려움을 느끼고 비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현실에서의 자신에 대

한 만족과 깊이 관련되며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덜 몰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2.2.2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자신이 자신의 인

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Logue[28]는 자기통제에 대한 

정의를 선택의 상황으로 정리하여 자기통제를 ‘지

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반대의 개

념으로 충동성, 즉 지연된 큰 결과보다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자기통제력은 계속되는 외부 자극에 대한 내적 

정서, 생리반응에 대한 주의력과 행동반응, 반응

을 촉진하거나 억압하는 행동능력, 주의집중, 사

건에 대한 대처, 상황적 요구에 대한 조절을 포함

하고 있다. 자기통제력이 약한 경우에는 충동적이

고 문제행동성향을 가진 주변인들의 유혹에 빠지

기 쉽고, 거절을 잘 못한다. 더욱이 인지사회적 능

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좌정이나 실패

를 보상 받기 위하여[2], 또는 주변인들의 권유에 

따라 비주류 혹은 소수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소속

감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특히 Young이 언급한 

‘충동조절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자기통제의 실패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

상으로 거식증이나 과식 등의 섭식행동, 약물중독, 

성 행동, 운동․교육 장면에서의 부정행위, 금전

절약, 도박, 절도 등이 있으며, 송원영[6]의 연구

에서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도 자기 통제력의 

부족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기

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인터넷상의 즉각적인 만

족과 더불어 현실세계에서의 많은 관계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대인관계를 지속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인터넷상의 즉각

적인 만족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적

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이른다는 것이다.

2.2.3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Bandura[12]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어

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한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행동을 수행하

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얼마나 가

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

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추진해 나가려는 동기가 함께 결합된 개념

[9]이다. 한편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즉 인

터넷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에서 특정 활동을 성공

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및 

자신감을 뜻한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행동과 깊은 관련을 지니

고 있다. 여기에서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사

회적 행동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실세계에

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가상세계에서 자기

효능감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온

라인에서의 많은 활동은 현실세계로부터 고립, 지

지 망의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송원

영[6]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대인관계 자기효

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현실세계에서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에 대한 중독적 사

용경향성이 높다고 한다. 이는 현실세계에서의 직

접적인 대면접촉에 대한 효능감이 부족한 사람들

이 대인관계를 보상해주는 또 다른 통로로서 가상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현실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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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가상공

간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들은 인터넷에서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반

면 현실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현실

세계에 더 많은 활동과 참여를 하는 등 자기가 강

화를 얻는 세계에 더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현실세계에서의 정체성 탐색을 소

홀히 하고 인터넷에서의 활동만을 추구하는 사람

들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상세계에

서의 자기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현실에 직시하기

보다는 가상공간에 몰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현실에서 장래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

족만을 추구하기에 인터넷 중독으로 빠지기 쉽다

고 볼 수 있다.

2.3 스트레스

Lazarus and Folkman[26]은 스트레스(stress)

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자신의 

안녕이 위협당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한다. 스트레스는 자극이나 긴

장 등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불안, 혼란 등을 느

끼며 심리적, 신체적 평형이 깨어지는 상태이므로 

자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Kaplan 

[24]은 일상적 스트레스 그 자체만으로는 현저한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으나, 일상적 스트

레스의 누적된 경험은 매우 심각한 부적응을 야기

하고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지하

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자신

에 대한 평가절하를 초래하고 자아존중감을 손상

시키며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아

존중감을 강화시켜줄 지원과의 관계를 저지시키

고 역할 유능성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시킬 수도 

있다.

권정혜[1]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나 어려운 사회적 기술을 요구하는 상

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 인터넷으로 도피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들은 대부분 현실에서 인간관계가 매우 취약하며, 

우울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며, 현실의 자기 모

습에서 불만과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울 수 있다.

2.4 인터넷 사용통제

인터넷 사용의 통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예

방하거나 치료하는 주요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박영순[4]은 시간을 정해 놓고 인터넷을 쓰게 하

는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집단에서 보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더 적다고 한다. 이처럼 부모에 의한 

인터넷 사용의 통제가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줄이

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았을 때, 일반 성인들이 

생활에서 접하는 주변인들(부모, 배우자, 선생님, 

동료나 친구, 직장상사, 직장의 제도 및 규정)이 

인터넷 사용에 관한 사용 을 통제할 경우에도, 인

터넷 사용통제가 사람들의 인터넷 중독을 줄이는 

요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의 직장이

나 집, 학교 등에서 인터넷 사용에 관한 사용 규

제(폐쇄회로(CCTV)에 의한 감시, 전자우편 사용 

감시, 인터넷 사용 감시, 인터넷 감시형 S/W를 설

치 및 이용 점검, 사용 가능한 S/W에 관한 규정 

및 제도 확립)가 인터넷 중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형

연구 모형은 인터넷 중독과 자아의식, 스트레스 

수준, 인터넷 사용통제와의 관계를 [그림 1]과 같

이 수립한다. 우선 기존의 연구에 스트레스와 인

터넷 사용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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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의식

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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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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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

H12

H1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통제

[그림 1] 연구 모형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론을 추가하여, 인터

넷 중독과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에서

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수준, 인터넷 사용통제

간의 직접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

이 자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기존 연구와 

자아의식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낸 연구를 종합하여 스트레스와 인

터넷 중독 사이에 직접효과와 자아의식(매개변수)

을 통한 간접효과 중 어느 부분이 더 실질적인 효

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통

제 정도에 따라서 자아의식과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 인터넷 사용

통제의 조절효과를 실증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다.

3.2 연구 가설

3.2.1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직접효과

박영순[4]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자들이 인터넷

을 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것들로 외로움, 결혼생

활의 불만, 업무상 스트레스, 우울, 외모에 대한 

불안, 걱정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을 보이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사회적으로 고

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직접효과에서는 종속변인(인

터넷 중독)에 대한 각 독립변인(스트레스 수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

능감, 인터넷 사용통제)의 직접적 영향 여부를 분

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해소

하기 위하여 가상공간인 인터넷에 더 몰

입한다.

가설 2 :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상공간에 덜 몰입한다.

가설 3 :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상공간에 덜 몰입한다.

가설 4 : 가상공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상공간에 더 몰

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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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 인터넷 사용통제가 높은 그룹의 사람은 

낮은 그룹의 사람들보다 가상공간에 덜 

몰입한다.

3.2.2 자아의식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매개효과

Kaplan[24]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자아존중

감을 위협하거나, 자아존중감에 지원으로 작용하

는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고 자아존중감의 강화를 

저지하는 것으로써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가상공간인 인터넷에 빠지는 경향이 높다[1]. 이

와 같은 이론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자아존중감, 자기통

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인터

넷 중독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6 :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써 작용한다.

가설 7 : 자기통제력은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써 작용한다.

가설 8 :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매개 변수로써 

작용한다.

3.2.3 인터넷 사용통제의 조절효과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해서 부모

의 통제를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

터넷 사용 통제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과 

연관성이 있다[32]. 이를 바탕으로 조절효과에서

는 인터넷 사용 통제가 높고 낮음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스트레

스가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정도를 조절하는지 알

아본다.

가설 9 : 인터넷 사용통제는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써 작용한다.

가설 10 : 인터넷 사용통제는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써 작용한다.

가설 11 : 인터넷 사용통제는 가상공간에서의 자

기효능감과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조절

변수로써 작용한다.

가설 12 : 인터넷 사용통제는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써 작용한다.

4. 연구 방법

4.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주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항목들은 타당

성 평가를 위하여 일반화된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검증된 항목들을 참고

하여 신중하게 채택하였다. 우선, 인터넷 중독여

부를 측정하기 위해 Young[34]의 온라인 중독센

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

든 5점 척도로 된 인터넷 중독 검사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합으로 중독여부를 판별한다. 10개의 의학

적 진단기준을 답변하기 용이하게 객관식 설문문

항으로 바꾼 것으로 점수의 함이 50점 이상이면 

경미한 수준의 중독, 80점 이상은 심각한 수준의 

중독으로 본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31]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의 총 10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에 대해 응답자

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

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자기통제력은 Hirschi and Gottfredson 

[20]의 척도, 남현미[3]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일

반인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기통제력이 높을

수록, 사람들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

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회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크다.

가상공간에서 자기효능감은 척도로 표준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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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인터넷 중독
과다하고 반복적인 이용으로 인해 개인이 통제력을 잃어 사용자가 내성, 
금단증후를 비롯한 현실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결과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Young(1999)

자
아
의
식

자아존중감
현실에서의 자신에 대한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
하는 정도

Rosenberg(1985)

자기통제력 자신이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
Hirschi and 
Gottfredson
(1990)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가상공간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인터넷의 사
용이 자신에게 충분히 강화물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념

송원영(1999)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의 흔히 경험하는 긴장 혹은 사소한 문젯거리의 수준
DeLongis, et al. 
(1998)

인터넷 사용통제
사용자가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주변인의 통제나 인터넷 사용 
규제의 수준

박영순(2002)

<표 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거나 혹은 기존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

했던 것이 없었으므로, 송원영[6]이 이용한 측정 

도구를 성인 온라인 사용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전체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는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능숙하

며 그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가상공간에서의 대인 관계 효능감이 높을수록 가

상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관리하

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나타낸다.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Longis, 

Folkman and Lazarus[16]가 사용한 척도를 성

인 온라인 사용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응답

자들은 각 항목에 대하여 그것이 최근 일주일 동

안에 어느 정도 걱정거리가 되었는지 정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사용통제는 박영순[4]이 부모의 통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여 주변인의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사용 통제와 인터넷 사용 

규제로 구성하여 자체 개발하게 되었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통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총 19문항으로 인터넷 사용통제를 측정하고 있으

며 사용자가 인터넷에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주변

인의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사용통제와 인터넷 사

용 규제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고 점

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인터넷 중독, 자아(자아존

중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및 인터넷 사용통제 등 주요 변수에 대

한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4.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앞에서 확정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연구에 필요한 설문항목을 수립하였다. 우선적으

로 설문을 시행하기에 앞서 IT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설문지를 검토하게 하여 적절한 문항이 되

도록 수정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설문을 시행

하기 이전에 5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

문가 검토를 거친 조사 항목을 이용한 파일럿 조

사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예비 조사를 통해 나타

난 설문지의 문제점을 다시 수정, 보완하여 최종 

106개의 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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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리서치 전문 기업(Pollever)에 가입하고 인터

넷을 이용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을 시행한 결과 총 800부의 설문

지를 회수했으나,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

게 응답한 경우 등을 제외한 총 760부를 최종적

인 자료처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표 2>는 질문 

항목의 내용 및 측정 항목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

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 및 신뢰성 분석

질문 내용 항목 개수
Cronbach’s 


 인터넷 중독 20 .93

 자아존중감 10 .72

 자기통제력 19 .74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9 .79

 스트레스 23 .87

 인터넷 사용통제 19 .84

 기초 개인 정보 6

4.3 표본의 특성분석

본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인

구 통계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본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66.6%, 여자가 33.4%를 차지

하고 있다. 연령별 분포로는 20～30세가 32.6%, 

30～40세가 47.6%, 40～50세가 16.1%, 50세 이상

이 3.9%를 차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성

인 중 20대와 30대가 비교적 많았다. 학력은 고졸 

미만이 5.0%, 고졸이 32.2%, 대학 재학이 8.2%, 

대졸이 48.4%, 대학원 재학 이상이 6.2%로서 고

졸과 대졸이 주를 이루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대학(원)생 9.5%, 공무원 2.2%, 회사원 31.8%, 자

영업자가 17.4%, 전문직 9.3%, 교직원 1.4%, 주

부 11.4%, 기타 16.8%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506 66.6

여 254 33.4

연령

20～30세 246 32.4

30～40세 362 47.6

40～50세 122 16.1

50세 이상 30 3.9

학력

고졸 미만 38 5.0

고졸 245 32.2

대학 재학 62 8.2

대졸 368 48.4

대학원 재학 이상 47 6.2

직업

대학(원)생 72 9.5

공무원 17 2.2

회사원 242 31.8

자영업 132 17.4

전문직 71 9.3

교직원 11 1.4

주부 87 11.4

기타 128 16.8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편 연구대상들의 인터넷 중독비율은 <표 5>

에서 볼 수 있듯이 비중독자가 37.6%, 중독자가 

62.4%로 나타났다. Young[34]의 인터넷 중독 준

거에서는 49점 이하는 평균적인 사용자, 생활 속

에서 빈번하게 문제를 경험하는 50～79점은 점검

이 필요한 중독 고위험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

는 80점 이상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중독 장애

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 5>와 같이 

인터넷 중독 현황 조사에서 49점 이하의 점수를 

얻은 286명을 비중독집단, 50～100점을 얻은 474

명을 중독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4>와 <표 5>

를 비교하여 보면 중독자 474명중 가벼운 중독자

가 409명으로 전체 중독자 대비 가벼운 중독자가 

8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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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부호 t값 유의확률 결과

 가설1:  스트레스  → 인터넷 중독 + 7.530 .000 채택

 가설2: 자아존중감 → 인터넷 중독 - -5.262 .000 채택

 가설3: 자기통제력 → 인터넷 중독 - -5.378 .000 채택

 가설4: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 인터넷 중독 + 9.922 .000 채택

 가설5: 인터넷 사용통제→ 인터넷 중독 - 5.782 .000 채택(+)

주) p < .001.

<표 7> 직접효과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빈도수 퍼센트(%)

비중독자 286 37.6

가벼운 중독자 409 53.8

심각한 중독자 65 8.6

합계 760 100.0

<표 4> 인터넷 중독비율(3분류)

<표 5> 인터넷 중독비율(2분류)

빈도수 퍼센트(%)

비중독자 286 37.6

중독자 474 62.4

합계 760 100.0

또한 직업별 인터넷 중독 현황은 교직원이 81.8%

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생이 70.8%, 전문직이 

67.6%로 그 뒤를 이었다. 

5. 실증 분석

5.1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들 사이에 높은 다중공선성이 존재하

게 되면 다중회귀모형에서의 회귀계수가 왜곡되

어 나타난다[8]. 이 때, 추정된 회귀계수의 정확도

는 떨어지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중요한 독립변수들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가설

검증에 앞서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존

재 하는가를 다음 두 가지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확인하였다.

첫째, 변수들의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Anderson, Sweeney and Williams[11]는 일반적

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야기시키는 

상관관계 정도의 기준을 0.7로 보고 있는데, <표 

6>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들 모

두 다중공선성을 야기하는 상관관계 정도의 기준 

0.7에 미치지 않는다. 

둘째, 분산확대인자(VIF : variance inflation fac-

tor)를 확인해 보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VIF 값

이 5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

며, 10이상이면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11]. 본 연구

에서는 가장 높은 VIF 값이 1,373이기 때문에 다

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인터넷
중독

자아존
중감

자기통
제력

자기효
능감

스트
레스

인터넷 
사용 
통제

인터넷 중독 1.000

자아존중감 -.308 1.000

자기통제력 -.394 .442 1.000

자기효능감 .431 .067 -.200 1.000

스트레스 .434 -.239 -.155 .232 1.000

인터넷 사용
통제

.428 -.149 -.272 .303 .366 1.000

주)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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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설의 검정

5.2.1 직접효과 분석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중독을 결정

하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

에서의 자기효능감, 인터넷 사용 통제의 직접적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게 유효한 결과를 보였다.

우선 스트레스 수준은 인터넷 중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석되며, 가설 1이 채택되

었다. 즉, 인지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

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

넷 중독집단에 속한 성인들은 비중독집단의 성인

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인터넷을 통

해 현실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몰두할 때는 

스트레스나 현실문제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 현실적 문제는 다시 나타나게 되

고 그럴 때 훨씬 견디기 힘들어 진다. 그렇게 되

면 그것을 잊기 위해 다시 인터넷에 몰두하게 되

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따라서 현실의 스

트레스나 갈등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현실적인 문

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회피하게 함으

로써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설 2과 3이 채

택되었다.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인

터넷 중독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실세계

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 

가상공간에 덜 몰입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통제력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더 큰 만족을 위해 욕구를 지연하

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

터넷에 중독되기 쉬움을 의미한다.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인터넷 중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설 4가 채택된다. 인

터넷 중독집단에 속한 성인들은 비중독집단의 성

인들에 비해 가상공간에서의 효능감이 높았다. 가

상공간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

용시간이 더 많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 행동이 초래하는 결

과에 대한 기대가 그 행동을 유지한다는 Bandura 

[12]의 견해와 일치한다. 즉 가상공간에서 자신이 

유능하고, 가상공간의 사용이 만족스런 결과를 제

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인터넷을 더 많이 사

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통제가 높으면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덜 몰입할 것이

라는 가설 5는 분석의 결과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로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사용

통제 수준이 높을 경우에 인터넷 중독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중독집단에 속한 

성인들은 비중독집단의 성인들에 비해 주변 환경

에서 인터넷 사용통제 수준이 높았다. 기존 연구

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통제는 인터넷 중독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 

대부분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인터넷 사용

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자녀들은 인터넷 사

용 통제에 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부모의 의해 통제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부모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 즉, 인터넷 사용통제가 인터

넷 중독 해소의 긍정적인 도구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그 결과가 상이하

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일반 성인이 인터넷이 오락이나 유흥을 위

한 것이 아니라 업무나 생산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회사나 기관, 또는 조직등의 환경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인터넷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심한 중독을 방지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인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대부분이 주변인이며, 주변인의 

통제가 절대적이지 않고, 사용 규제나 제도를 수

용하는 것 또한 성인의 자율의사에 맡겨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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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통제의 수용여부가 개인적으로 결정되고, 인

터넷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인터넷 사용통제 정

도가 심해진다면 오히려 반감에 의하여 자신의 의

지의 표출이 강해지기 때문에 통제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더 몰입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2.2 매개효과 분석

스트레스 수준이 매개변인인 자아의식(자아존

중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변

수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한 분석 결과는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다. MacKinnon[29]은 매개효과 분석

을 [그림 2]와 같은 회귀분석 식으로부터 추정치

와 표준오차로 구한다.

M

X Y

a
b

c

c'

   Y = cX + e1

   M = aX + e2

   Y = c'X + bM + e3 

   전체 효과 = a * b + c'

   직접효과 = c'

   매개효과 = a * b

[그림 2] Mackinnon의 매개변수 효과분석 식

Judd and Kenny[21, 22]에서는 매개변수가 포

함 될 때(c' = 0) X에서 Y로의 효과가 0이라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때 매개 효과를 완전

매개효과라고 한다. 만약 매개변수가 포함될 때

(c' < c) X에서 Y로의 효과가 0이 아니면서 값

이 줄어든다면, 직접효과는 부분적으로 매개되었

다고 한다. MacKinnon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

가하기 위해 매개효과(a * b)를 표준오차로 나누

어야 한다고 했다. 회귀계수(a, b, c, c')와 그 회

귀계수의 표준오차계수(sea, seb, sec, sec')는 위의 

식을 회귀 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된다. 한편 매

개효과(a*b)를 표준오차로 나눈 결과는 z-score

가 되는데, 표준정규분포에서 유의수준을 0.01로 

할 경우 z-score > 2.58 거나 z-score < -2.58 

일 때 유의하다.

 



 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6은 자아존중감이 매개

변수로써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정이다. 자아존중

감이 매개 변수로써 작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자아존중감이 매개 변수로써 작용을 한다면 

기본 모형에서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직접효과라고 하고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통

한 결과 기대치 사이의 관계를 간접효과라고 하

여, 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중 어느 것이 더 강

한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로 분

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0.243 -0.29

0.592

0.521

인터넷 중독 = 0.592 * 스트레스 + e1

자아감존중 = -0.243 * 스트레스 + e2

인터넷 중독 = 0.521 * 스트레스 + 

-0.29 * 자아존중감 +e3

직접효과 = c' = 0.521

매개효과 = a * b = 0.07047

표준오차값(sea = 0.036, seb = 0.044, sec = 0.045, sec' =

0.045)

[그림 3] 자아존중감의 매개 변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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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보면 c' (0.521) < c (0.592)이기 

때문에 가설 6의 모델은 부분적인 매개모델이다. 

즉 직접효과보다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

문에 자아존중감 변수가 매개 변수로써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매개효과가 강한 것은 아니

다. 가설 6의 회귀분석 결과 값들을 대입하여 

z-score를 구해보면 약 4.7로 표준정규분포에서 

유의수준을 0.01로 할 경우 z-score > 2.58보다 크

므로 신뢰수준 99%에서 유의하다.

가설 7은 자기통제력이 매개변수로써 스트레스

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정이다. 자기통제력이 매개 변수로

써 작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자기통제력

이 매개 변수로써 작용을 한다면 기본 모형에서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직접효과라고 

하고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을 통한 결과 기대치 

사이의 관계를 간접효과라고 하여, 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를 조사하면, 그 

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0.122
-0.579

0.592

0.521

인터넷 중독 = 0.592 * 스트레스 + e1

자기통제력 = -0.122 * 스트레스 + e2

인터넷 중독 = 0.521 * 스트레스 + 

-0.579 * 자기통제력 + e3

직접효과 = c' = 0.521

매개효과 = a * b = 0.070638

표준오차값(sea = 0.028 , seb = 0.053, sec = 0.045, sec' 
= 0.042)

[그림 4] 자기통제력의 매개변수 효과

[그림 4]에서 보면 c' (0.521) < c (0.592)이기 때

문에 가설 7의 모델은 부분적인 매개모델이다. 가

설 7의 회귀분석 결과 값들을 대입하여 z-score를 

구해보면 약 4.05로 표준정규분포에서 유의수준을 

0.01로 할 경우 z-score > 2.58보다 크므로 신뢰

수준 99%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8은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매개변

수로써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정이다. 여기서는 가

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매개 변수로써 작용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가상공간에서의 자

기효능감이 매개 변수로써 작용을 한다면 기본 모

형에서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직접효

과라고 하고 스트레스와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

능감을 통한 결과 기대치 사이의 관계를 간접효과

라고 하여, 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

된 데이터로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0.272 0.406

0.592

0.481

인터넷 중독 = 0.592 * 스트레스 + e1

자기효능감 = 0.272 * 스트레스 + e2

인터넷 중독 = 0.481 * 스트레스 +

0.406 * 자기효능감 + e3

직접효과 = c' = 0.481 

매개효과 = a * b = 0.110432

표준오차값(sea = 0.041 , seb = 0.036, sec = 0.045, sec' 
= 0.043)

[그림 5]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수 효과

[그림 5]에서 보면 c' (0.481) < c (0.592)이기 때

문에 가설 8의 모델은 부분적인 매개모델이다. 가

설 8의 회귀분석 결과 값들을 대입하여 z-score를 

구해보면 약 5.72로 표준정규분포에서 유의수준을 

0.01로 할 경우 z-score > 2.58보다 크므로 신뢰

수준 99%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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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R
2

R
2
 변화량 F 값 Beta t 값 유의도

인
터
넷 

중
독

 자아존중감

.433 .006
**

95.877
***

.155 1.312 .190

 자기통제력 -.179 -5.554 .000

 자기효능감 .282 9.193 .000

 스트레스 .234 7.660 .000

 인터넷 사용통제 .744 3.710 .000

 인터넷 사용통제*자아존중감 -.608 -2.846 .000

 자아존중감

.432 .005
**

95.443
***

.-173 -5.402 .000

 자기통제력 .118 1.001 .317

 자기효능감 .295 9.800 .000

 스트레스 .226 7.389 .000

 인터넷 사용통제 .833 3.257 .001

 인터넷 사용통제*자기통제력 -.640 -2.571 .010

 자아존중감

.428 .001 95.737
***

-.167 -5.198 .000

 자기통제력 -.175 -5.415 .000

 자기효능감 .236 2.958 .003

 스트레스 .226 7.178 .000

 인터넷 사용통제 .090 .827 .408

 인터넷 사용통제*자기효능감 .129 .863 .389

 자아존중감

.432 .005
*

95.344
***

-.171 -5.377 .000

 자기통제력 -.177 -5.504 .000

 자기효능감 .285 9.283 .000

 스트레스 .053 .690 .490

 인터넷 사용통제 -.104 -.884 .377

 인터넷 사용통제*스트레스 .396 2.504 .012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회귀분석 결과

한편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 자아존중

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유효한 결과를 보였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

능감이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부분적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존재한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는 직접효과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식 변수를 통하는 간접효과

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직접효과에 비해 간접

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경우에는 이 변수를 

항상 매개변수로써 간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2.3 조절효과 분석

인터넷 사용통제가 조절변수로써 자아의식(자

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

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는 가설 

9, 10, 12는 채택하고, 가설 11은 기각한다.

자아의식 관련 변수들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인터넷 사용통제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우선 인터넷 중독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아

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인터넷 사용통제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

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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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증을 위하여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상

곡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를 각각 인터넷 

사용통제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추가

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9는 인터넷 사용통제가 

조절변수로써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 사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다. 자아존중

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R2은 0.42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8>에

서 볼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사용통제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자아존중감*인터넷 

사용통제)을 추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R2 및 

R2 변화량은 각각 .433과 .006으로 나타났으며, 증

가된 설명력의 변화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

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사용통제의 상

호작용효과(조절효과)가 있다.

또한 상호작용 변수의 Beta값 -0.608(p < 0.01)

과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의 영향에 있어 인터넷 사용통제

가 낮은 집단보다 인터넷 사용통제가 높은 집단일 

때 더욱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9는 채택되

었다. 그러나 조절효과에 따른 설명력의 변화량은 

0.006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사용통제

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터넷 중독의 설명력은 비교

적 적다.

가설 10은 인터넷 사용통제가 조절변수로써 자

기통제력과 인터넷 중독 사이의 강도에 영향을 미

자아존중감 인터넷 중독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0.324
***

-0.256***

-0.395
***

-0.288
***

0.293
***

0.485***

인터넷 사용통제가 높은 그룹
인터넷 사용통제가 낮은 그룹

[그림 6] 인터넷 사용통제 그룹별 비교 결과 요약

칠 것이라는 가정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사용통제의 곱으로 이루어

진 상호작용항(자기통제력*인터넷 사용통제)을 추

가한 회귀분석 결과의 R2 및 R2 변화량은 각각 

.432과 .005으로 나타났으며, 증가된 설명력의 변

화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사용통제의 상호

작용효과(조절효과)가 있다. 또한 상호작용 변수

의 Beta값 -0.640(p < 0.01)과 [그림 6]에서 나타

나듯이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의 

영향에 있어 인터넷 사용통제가 낮은 집단보다 인

터넷 사용통제가 높은 집단일 때 더욱 더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10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조

절효과에 따른 설명력의 변화량은 0.005으로 나타

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사용통제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터넷 중독의 설명력은 비교적 적다.

가설 11은 인터넷 사용통제가 조절변수로써 가

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중독사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다. <표 8>

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사용통제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가

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인터넷 사용통제)을 추

가한 회귀분석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영

향을 미칠 때 인터넷 사용통제가 조절변수로써 역

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번 연구 대상이 

온라인을 사용하는 일반 성인들로써 대체로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부류의 사람들이

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통제 정도의 고, 저에 따라

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인터넷 사용통제 정

도가 높다 하더라도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이 인터넷 중독에 더 높게 작용하는 데서 기인한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은 기각되

었다.

가설 12는 인터넷 사용통제가 조절변수로써 스

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다. 가설 12의 검증을 위한 스트



자아의식, 스트레스 및 인터넷 사용통제가 성인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1   63

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인터넷 사용

통제 그룹별 차이는 [그림 6]과 같다. <표 8>에

서 볼 수 있듯이 스트레스와 인터넷 사용통제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스트레스*인터넷 사

용통제)을 추가한 회귀분석 결과의 R2 및 R2 변

화량은 각각 .432과 .005으로 나타났으며, 증가된 

설명력의 변화량은 p < 0.05수준에서 유의하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인터넷 사용통제의 상호작용

효과(조절효과)가 있다. 또한 상호작용 변수의 

Beta값 0.396(p < 0.05)과 [그림 6]에서 나타나듯

이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정의 영향에 

있어 인터넷 사용통제가 낮은 집단보다 인터넷 사

용통제가 높은 집단일 때 더욱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조절효과에 

따른 설명력의 변화량은 0.005으로 나타나 스트레

스와 인터넷 사용통제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터넷 

중독의 설명력은 비교적 적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

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터넷 사용통제 정도의 

조절효과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인터넷 사용통제의 조절효과는 기각되었다.

인터넷 사용통제 변수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력이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조절 변수로써 작용한

다는 발견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즉, 단순히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을 증진 시켜줌으로써 인

터넷 중독을 낮추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

존 연구[7]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

통제 정도를 높게 유지한다면 자아존중감과 자기

통제력을 조금만 증진시켜도 인터넷 중독을 낮추

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터넷 사용통제 변수가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

독 사이에서 조절 변수로써 작용한다는 발견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여

줌으로써 인터넷 중독을 낮추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35]와는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통제 정도를 높게 유지한다면 스트레

스를 조금만 줄여도 인터넷 중독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통제 변수가 가상공간에서

의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조절변수

로써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연구 대상이 온

라인을 사용하는 일반 성인들로써 대체로 가상공

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통제 정도의 고, 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

능감이 인터넷 사용통제 정도보다 인터넷 중독에 

더 영향을 주는 데서 기인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을 높

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일반적인 특성을 유지하

기 보다는 개인에 있어서 최적의 인터넷 사용 통

제 정도를 반영하여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

트레스를 조절하면서 인터넷 중독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통제

채택된 경로 기각된 경로

[그림 7] 연구 모형의 분석 결과

6. 결  론

6.1 결론 및 시사점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일반 청소년에 국한된 문

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인

터넷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피해, 가정에서 가장

이 가족부양의 책임을 뒤로하고 게임방에서 전전

하는 사례 등이 점차 기업 및 사회의 문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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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즉, 성인이 정보화기기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정보화의 역기능의 하나로, 성인의 인터

넷 중독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을 사용하는 20세 이상 일반인들(대학생, 대학원

생, 직장인)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

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심리 사회적 

변수, 즉 자아의식(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인터넷 사용 

통제 등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증 및 파일럿테스트를 거쳐, 

성인의 인터넷 중독 진단과 관련 변수 측정에 필

요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760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

회 심리적 변수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매

개/조절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응답자의 62.4%가 인터넷 중독으로 분류되

어,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우리나라 성인층에서도 

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 

역기능 현상임을 반증하였다. 주요 변수간의 직접 

효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낮

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와 인터넷 사용통제, 가

상공간에서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는 자아의식(자아존

중감,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다. 즉 간접

적 효과와 직접적 효과가 병존하나, 매개효과의 

영향은 직접 효과에 비교하여 미미하다. 인터넷 

사용통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의 자아의

식 변수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 정도는 직접 

효과에 비하여 적다. 한편, 인터넷 사용통제는 자

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조절효과가 있다는 가

설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자아의식과 사회적 환경 및 통제 변

수와 인터넷 중독의 상호관계를 1차원적인 탐색

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및 간

접 효과를 다차원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

요 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현재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

넷 중독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성

인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제도적 통

제 및 환경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환경에서 정보화 역

기능 예방 및 통제에 관련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 

과정에 응용할 수 있다.

6.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

안한다.

첫째, 시간의 한계성의 문제이다. Web 2.0, UCC 

(UGC), Wikipedia 등의 등장과 더불어 인터넷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

과 양태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 목적과 수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패

널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은 인터넷 사용과 중독의 형태 및 변수간의 관계

의 변화를 추적하고 설명할 수도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다. 인

터넷 중독은 그 개념자체에 대한 학문적 합의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진단을 위한 분명한 

기준도 없으며 관련된 이론적 배경도 빈약하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자체가 불명확한 가운데 

점차 과장되고 언론과 일부 학자들에 의해 그 위

험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방법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예방 교육과 더불어 이

러한 제도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면 개별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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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및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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